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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녹아도 바다 순환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극지연, 북극 노르딕해 30년간 염분변화 분석…“지구온난화의 영향 제한적”

□ 영화 ‘투모로우’처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곧 지구에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극지연구소가 찾은 답은 ‘아니오’이다.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지난 30년간 북극 노르딕해의 염분 변화를 

추적한 결과,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담수의 유입에서 바다의 순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환하며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낸다. 이 순환의 출발점은 극지의 바다로, 차갑게 식어 무거워진 

극지 표층의 바닷물이 가라앉으면서 순환을 일으킨다. 수온이 떨어지거나 

염분 함량이 많아지면 바닷물의 밀도가 오르기 때문이다.

□ 지구온난화는 극지바다의 수온을 높이거나, 육지 빙하를 녹여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을 늘려서 표층의 밀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지 표층의 밀도가 낮아지면 해양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영화 ‘투모로우’에서 빙하기가 발생한 것도 이 순환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지 바다의 시ㆍ공간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현장 접근의 제약 때문에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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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극지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 연구팀은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인공위성 광역 자료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 12배 크기 (2,588,000 km2)의 
바다, 노르딕해의 염분 변화를 분석했다.

   

□ 그린란드와 인접한 해역에서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붙임1), 연구팀은 여름철 해빙이 녹아 공급되는 담수와 북극해, 노르웨이해 

등 인접한 바다에서 유입되는 서로 다른 염도의 바닷물을 그린란드해 

염분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 다만, 해안 주변부에 나타나는 담수가 노르딕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1~2019년 사이 노르딕해 해역에서 염분량이 

최저였던 시기를 확인해보니 (붙임2), 시간이 지날수록 염도가 감소하는 

등의 특정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 연구팀은 육지나 북극에서 노르딕해로 유입된 담수가 해류의 영향으로 

다른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노르딕해 전체 염도를 떨어드릴 만큼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했다.

□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구온난화가 해양 대순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르딕해와 인접한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양의 얼음이 녹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됐을 때, 이전 관측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해양 과학’ 9월호에 게재됐다.

붙임1. 계절에 따른 노르딕해 염분 변화

붙임2. 노르딕해 최저 염분량 포와 최저 값이 나타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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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절에 따른 노르딕해 염분의 변화

1991~2019년 평균 3월과 9월의 노르딕해 염분 분포 (A, B)와 공간 구배 (C, D). 공간 

구배는 염분이 급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해수가 만나는 곳

에서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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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노르딕해 최저 염분량 분포 및 최저 값이 나타난 시기

노르딕해 최저 염분량 분포 (A), 최저 값이 나타난 시기 (B)


